
조흥화학, 오뚜기와 합병할까?

조흥화학이 오뚜기와의 합병설로 상한가로 뛰어올랐다.

9월13일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조흥화학은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합병설을 바탕으로 장 초반부터 가격제한

폭까지 올라선 뒤 강세를 유지했다.

현재 오뚜기 함태호 회장 등이 보유한 조흥화학 지분은 12.77%로 2002년 4월 오뚜기는 조흥화학의 최대주

주로 올라선 뒤 꾸준히 보유지분을 늘려가고 있다.

조흥화학은 오뚜기 함태호 회장과 조흥화학 함승호 회장은 형제 사이로 오뚜기 함태호 회장이 조흥화학 임

원으로 재직했던 적은 있으나 현 경영진은 합병을 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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